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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  수영하던  아저씨가  시장님이었다니! 
지역명사를 활용한 도시 관광지 스토리텔링 
스토리가  있는  지역명사가  소개하는  도시  관광지            
관광스토리텔링 , 스위스에서도  감성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관광  마케팅  기법  
특별한  인물이  가진  스토리를  통해  도시를  소개하다  
베른  시장과  함께  즐기는  아레  강  수영  
잘  나가는  디자이너에게  무한  영감  선사하는  루체른  
퇴근  후  강가에서  수영  후 , 맥주  한  잔이  일상인  바젤의  박물관장   
 
스위스정부관광청은 2018년, ‘다시, 자연의 품으로(Back to Nature)’라는 테마에 맞게 스위스 자연의 
품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며 보다 의미있고 가치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체험거리 700가지 이상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모든 체험을 가능하게 해 주는 지역 토박이들의 
‘개인적인 스토리텔링’이다.  
 
우리나라 관광업계에서도 관광지나 특산품, 향토 음식을 소개하는 데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한지는 오래 되었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두고, 관광 상품의 차별화 및 가치 
발견을 위해 스토리를 가미함으로써 상품 자체 보다도, 감동이 있는 개인적인 연관성을 부여함으로써 
더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광스토리텔링은 관광지의 자원, 지역주민, 
관광객이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가치체험으로 생태관광이나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위스에서도 감성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관광 마케팅 기법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인적 자원(휴먼웨어)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고자 하는 노력이 특히 
돋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의 역사와 삶을 함께한 명사를 고품격 이야기꾼으로 발굴 
및 육성해 명사의 생생한 ‘인상담’과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접목해 지역의 여행상품을 고급화 
하기 위한 ‘지역명사 문화여행 프로그램’을 곳곳에서 선보이고 있는 추세다.  
 
스위스에서는 대표 도시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선으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만한 특색있는 명사들을 발굴해 관광객들이 도시에서의 휴가를 신선한 
각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 달에 이어 몇가지 예를 추가로 소개한다.  
 
1. 베른 (Bern) 시장과  함께  즐기는  아레 (Aare) 강  수영  
물 속에 들어가면 누구나 똑같다. 대부분의 베른 주민들은 여름이면 노동자부터 교수까지 수영을 하러 
아레 강을 찾는다. 심지어 이 곳에서는 수영복 차림의 유명 정치인들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베른 시장인 엘렉 본 그라펜리드(Alec von Graffenried)처럼 말이다. 여름이면 아레 강 주위에서 
물장구를 치는 베른 시장을 주기적으로 목격할 수 있다.  
 
베른 주민들은 아레 강과 현재 진행형 사랑 예찬이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렇게 맑고 신선한 강물이 
유구한 과거가 깃든 그림같은 구시가지를 따라 유유히 흐르는 도시는 찾아볼 수는 없다. 게다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구시가지는 드물다.  
 
도심지 수영은 베른 문화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요소다. 거의 대부분이 여름이면 강물에 시원하게 몸을 
담근다. 하지만 그저 단순히 “아레 강”을 찾는 것은 아니다. 로컬들은 한 곳에서 시작해 다음 구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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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는 동안 어디에서 점프를 하고, 둥실대고 떠내려 가고, 어디에서 물 밖으로 나올 것인지 저마다 
제일 좋아하는 스팟이 있다. 만약 자갈로 된 강가가 있는 아이흐홀츠(Eichholz) 캠핑장에서 입수하는 
것이 너무 밋밋하다면, 숨을 깊이 들이 마신 뒤, 시원한 물 속으로 다이빙을 할 수도 있다. 로컬들에게 
인기 있는 스팟은 댈횔츨리(Dälhölzli) 동물원에서 가까운 쉐나우슈테그(Schönausteg)다. 베른 전 
인구가 아레 강으로 모여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만한 스위스 정치인 옆에서 
물장구를 치는 것이 로컬들에게는 이례적인 경험은 아니다.  
 
베른의 스위스의 수도이다. “아레 강에서의 수영은 저에게는 순수한 휴식이죠.” 베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알렉 본 그라펜리드 베른 시장은 아레 강과 강둑에서 자주 발견된다. “할 수 있을 때면, 미팅 
사이에 자전거를 타고 아레 강으로 가서 잠깐이라도 몸을 담그죠. 하루에 몇 번이라도 가고 싶죠.” 
 
베른 주민인 소피(Sophie: 27)와 마누엘(Manuel: 32) 역시 여름이면 아레 강에서 수영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베른 주민으로서 좋은 점은 너무 분명하다고 마누엘은 말한다. “베른은 작지만 
컴팩트한 곳이에요. 모든 것이 가깝고 아레 강은 도심을 관통하죠.” 하지만 이 커플은 아레강의 마법이 
물 속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아레 강을 보고 싶다면, 베른의 
로맨틱한 장미 정원, 로젠가르텐(Rosengarten)에서 도심 위로 내려 앉는 노을을 보며 식전 주 한 잔을 
즐겨 보라고 권한다. 여기에서는 아레 강이 구시가지를 따라 굽이치는 절경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스위스의 강과 호수는 빙하가 녹은 물이기 때문에, 수영을 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고 
갑자기 물에 뛰어 들면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2. 프란치스카 (Franziska)의  루체른 (Luzern) 
루체른은 완벽한 스위스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디자이너인 프란치스카 브륀들러(Franziska Bründler)는 
루체른이 다른 곳은 갖고 있지 않은 그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작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한다.  
 
로이스(Reuss) 강에 어여쁘게 자리한 보도니(Bodoni) 스튜디오 커뮤니티의 널찍한 사무실들은 6월이 
되면 다채로운 행사로 분주해 진다. 프란치스카는 2015년 중반께 이 곳에 그녀의 창작 공간을 
마련했다. 바깥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름이면 프란치스카와 그녀의 팀원들은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다. 2009년 그가 설립하고 그 때부터 주관해온 루체른의 유명한 
디자인 행사, “디자인쉔켄(DesignSchenken)” 때문이다. 매년 12월 초, 백여개의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이 이 행사에서 그들의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프란치스카는 지난 10년간 그녀의 피데아 디자인(Fidea Design) 브랜드를 통해 유머러스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제품이 젊은 스위스 아티스트들이 디자인한 것이고, 
스위스에서 제작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2008년 모노룩스(Monolux) 캔들홀더로 시작되었고, 홈 
액세서리, 선물용품, 서적, 엽서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아이템’을 아우르는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였다. 
모두 프란치스카가 어린 시절부터 수집하기 시작한 것들이다.  
 
“저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연을 찾아 밖으로 나가 시간을 보내죠. 그것이 바로 제가 도시로 
돌아와서도 창의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녀는 어린시절부터 루체른에서 살아온 사람이다. 
그녀의 집과 가족 모두 루체른에 있다. “이 아름답고 때로는 키치한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무척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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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느껴집니다.” 루체른 호수와 필라투스(Pilatus) 산부터 구시가지까지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같은 장소들은 그녀의 일상의 작업에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어주고 있다.  
 
세계적인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루체른 호반에 자리한 이 도시는 그 은밀한 매력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 
“다른 대도시들과는 달리 루체른은 작고 아름답죠. 누가 누군지 모두 알거든요. 이건 제가 기업가로서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특성은 프란치스카의 또 다른 열정에도 반영이 
된다. 예리한 호스트로써 그녀는 ‘환대’라는 주제에 대한 책을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그녀는 
200년이 넘는 관광 역사를 가진 스위스 환대의 탄생지로 여겨지는 스위스 중앙에 자리한 이 지역의 
오랜 전통을 지켜 나가고 있다.   
 
잘 알려진 관광지에서 벗어나도 루체른에는 프란치스카에게 풍요로운 영감을 선사하는 숨겨진 보석이 
많이 있다. 한 예가 바로 브루흐(Bruch) 지구로, 루체른에서 가장 트렌디한 동네이자, 프란치스카의 
아틀리에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루체른의 시립미술관인 쿤스트무제움(Kunstmuseum)에 자리한 
카페는 맛깔난 디저트뿐 아니라 로컬 디자이너의 제품도 판매하고 있다. 스타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이 만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 콩그레스 센터인 카카엘(KKL)도 로컬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스런 장소다.  
 
여름이면 프란치스카에게 도심 한 가운데 자리한 루체른 호수 야외 수영장만한 곳은 없다. 밖에서 보면 
건물은 허름한 나무 판자집같아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본 사람들은 안다. 아름다운 벨 에포끄 
양식의 공공 수영장의 매력을 말이다.  
 
3. 바젤 (Basel)이  보여주는  잘  사는  법   
바젤의 바이엘러 재단(Fondation Beyeler) 관장, 샘 켈러(Sam Keller)는 바젤 출신이다. 잦은 출장으로 
전 세계를 다녀본 그이지만, 라인(Rhine) 강변에 자리한 이 도시는 그의 마음 속 깊이 자리한 도시다. 
“예술과, 건축, 자연이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도시는 세상에서 몇 안되죠. 그 어떤 것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사람들도 국제적입니다.” 
 
바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면 샘 켈러는 라인 강에서 바젤 특유의 방식으로 도시를 즐긴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본 방식인데, 바로 노을이 내려 앉는 라인 강에서 수영을 하는 것이다. 이 
시간 없이는 샘 켈러도 존재하지 않는다 말해도 좋을 정도다.  
 
강에서 바라본 바젤 구시가지의 독특한 전망은 매번 특별한 경험으로 그의 가슴에 새겨진다. 바이엘러 
재단이 스위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술관이 된 데는 그의 노고가 큰 몫을 했다. 올 여름 특별 전시는 
예술가 친구들에게 헌정하는 전시로, “베이컨과 쟈코메띠(Bacon und Giacometti)”는 타이틀로 
기획되었다. 그들의 시각적인 작업들은 전 세계에서 찾아온 관람객들을 놀라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바젤은 도심에서 강물로 바로 뛰어들 수 있는 몇 안되는 곳이다. 로컬들과 관광객들은 소지품을 
빅켈피쉬(Wickelfisch) 방수 가방에 챙겨 넣고는 강물에 몸을 맡기고 둥실둥실 떠내려 간다. 사실 켈러가 
더 애정하는 것은 라인강보다는 바젤이다. 문화계에서 바젤은 이 곳의 환상적인 박물관들과 프리츠커 
수상에 빛나는 유명한 건축가들이 지은 건물들로 인해 국제적인 위상을 가진지 오래고, 스위스, 프랑스, 
독일 3국이 맞닿은 특별한 국경지대에 자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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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만의 방식으로 도시를 둘러보아도 좋다. 켈러는 라인 택시를 즐겨 탄다. 항구에서 가인강을 따라 
올라가 팅글리 박물관(Tinguely Museum)까지 이어지는 그만의 루트 중 하나다. 라인 강둑 아래 자리한 
작은 강변은 로컬들이 라인강 수영을 위해 입수하는 인기 많은 장소다. 날씨 화창한 날이면 이 스팟은 
크리스탈같이 맑은 물로 뛰어드는 사람들로 붐빈다. 저마다 옷가지를 포함한 소지품을 넣은 방수 
가방을 가지고 물에 들어간다. 곧 해맑은 얼굴이 물 위로 솟아 오른다. 인상적이면서도 독특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로컬들 사이에서 인기 품목이 된 빅켈피쉬 방수 가방은 30 스위스 프랑으로, 수영할 때 
소지품을 넣고, 가방 입구를 특별한 클립으로 돌려 묶으면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수영 필수 품목이 
된다.  
 
퇴근 후 켈러는 라인강을 찾는다. “라인 강에서 몸을 식히고, 친구들과 함께 강변에 앉아 맥주 한 잔을 
즐기죠. 이것이야 말로 바젤에서의 삶의 질을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답니다.”라고, 도시 끝자락에 
자리한 크라인바젤(Kleinbasel) 라인 산책로의 카페에 여유롭게 앉은 켈러는 말한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